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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쿠라를 보기 위한 자리전쟁

매년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역별로 사쿠라(桜, 벚꽃)가 언제 피는지

를 발표하는데, 이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

펼쳐지는 행사가 하나미(花見, 꽃구경)임

□ 하나미(花見)란?

  ㅇ 최남단 오키나와(沖縄)에서부터 최북단 홋카이도(北海道)까지 순

차적으로 발표되는 벚꽃 개화시기를 일컬어 사쿠라전선(桜前線) 

혹은 하나미전선(花見前線)이라고 함

   - 벚꽃이 피면서 점차 북상하게 되는 사쿠라전선이 일본 열도를 

모두 거치고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개월로 3월 말부

터 5월 중순까지임

   - 이러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가 

바로 하나미(花見, 꽃구경)로, 일본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미의 하

나(花, 꽃)는 벚꽃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음

□ 사쿠라의 의미

  ㅇ 나라가 정한 국화(国花)도 아니고 각양각색의 화려한 색으로 치

장해 사람의 눈길을 끄는 꽃도 아니지만 일본사람들은 사쿠라를 

다른 꽃과는 달리 생각함

   -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몇 가지 역사적 배경과 일본사람들의 

특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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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모두가 즐기는 국민적 행사로 하나미가 시작된 것은 에도(江戸)

시대부터라고 알려져 있음

   - 그 이전인 헤이안(平安)시대에는 궁정의 벚나무 밑에서 지금의 

하나미와 같은 놀이를 즐겼고, 가마쿠라(鎌倉)시대 이후에는 무

사집안 사이에서도 유행했음

    * 이렇듯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것이 근세 초기에 들어오면서 쇼

군(将軍)들이 벚꽃의 명소에서 현란한 의상을 입고 가무 등을 즐기기 시

작했고 이것이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지금의 화려한 하나미의 기원을 

이루게 되었음 

    *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몇 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쿠라는 

일본 전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국민적 꽃으로 자리매김했음

  ㅇ 사쿠라는 종종 일본 사람들의 특성과 사무라이(侍)의 삶에 비유

되면서 일본을 상징하는 꽃임을 증명하는데, 사쿠라가 일본 사

람과 잘 어울리는 꽃이라는 설명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가짐

   - 가끔 한일 간의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일본

사람들은 둘 이상이 모이면 의외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는 말

을 들을 수 있음

   - 하나에 하나가 더해져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내는 

것 같다고 하는데 이러한 속성은 사쿠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

   - 벚나무가 한 두 그루 서 있고 벚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도 

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고 무리를 지어 피어있는 사쿠라만이 진정

한 사쿠라의 모습임

   - 그렇게 집단적으로 발산하는 힘이 일본 사람과 닮았으며 ‘꽃이

라면 벚꽃, 사람에서는 무사가 으뜸(花は桜木, 人は武士)’이라

는 일본 속담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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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 1주일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피었다가 한 순간에 꽃잎이 떨어지는 사쿠

라는 일본 무사도에 살았던 사무라이의 삶과 닮았음

   

□ 하나미(花見)의 풍습

  ㅇ 서민들의 보편적인 행사로 자리 잡기 시작한 에도(江戸)시대 당

시의 하나미는 심한 속박 속에서 생활하는 서민들이 힘들고 고

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맘껏 즐길 수 있는 많지 않은 국민적 행

사의 하나로 커다란 의미가 있었음

   - 하나미를 즐기는 에도(江戸)시대 당시의 모습과 지금 일본 사람

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음

   - 훈련된 규범 속에서 살아가는 듯해 보이는 일상의 일본사람들의 

모습을 하나미를 즐기는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

   -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이 그렇고 하나미가 있는 장소에 질서

란 찾기 어려울 정도임

  ㅇ 그러나 하나미 장소에서 흐트러지는 일본인의 모습 속에서 그들

만의 방법으로 집단과 조직의 탄탄한 결속을 다지는 것을 확인

할 수 있음 

   - 회사에서 단합을 위한 자리로 하나미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

사쿠라의 개화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

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짐

   - 특히 신입사원들은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첫 업무로 자리확보를 

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경쟁을 뚫고 확보된 자리에서 퇴근 후

에 환하게 피어있는 요자쿠라(夜桜)를 보러 오는 직장상사와 동

료를 맞아 하나미를 즐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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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에도(江戸)시대 서민들의 안식처이자 즐거움의 원천이었던 하나

미가 지금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

  ㅇ 한편 사쿠라가 피는 시기에 일본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각종 행

사가 이루어지고 있음

   - 3월 중순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열리고, 사쿠라가 전

국적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 4월초 일본의 모든 학교는 개학을 

맞음

   - 많은 일본의 회사들이 3월 결산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계연도

를 4월에 시작하는데, 이렇듯 인생에 있어 중요한 마디마디가 

될 수 있는 주요 행사에 사쿠라가 같이함

    * 하나미를 하러 가기 전날 날씨가 좋도록 소원을 비는 테루테루보우즈(照
る照る坊主) 인형을 문에 매달고 잠을 자기도 하며 하나미를 즐길 때 하

나미벤토(弁当弁当)를 먹기도 하고 단고(団子)라는 떡 꼬치를 즐겨먹음

  ㅇ 일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쿠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

그다지 느낌이 좋은 단어가 아니었음

   - 6,70년대에는 벚나무를 베어내며 반일 시위를 했고, 수시로 변절

하는 철새 정치인을 우리는 사쿠라라 부르며 경시했음

   - 일본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사쿠라지만 우리에게는 자연반사적

으로 거부하는 것이 사쿠라였음


